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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플라스틱으로 인해 나무 시장이 잠식하게 되고, 사양화 되었음, 음식점으로 말하면 백

반집, 특수목을 고급 재료로 많이 사용함, 용돈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목공일

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음.

주요 색인어
인터뷰, 목공, 나무, 플라스틱, 깔끔, 아파트, 도구, 힘, 요령, 부드러움, 목재 가공, 

종류, 특수목, 아르바이트, 합판, 스피커, 향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(비공개)

1. 나무 이야기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플라스틱으로 인해 나무 시장이 잠식하게 되고, 사양화 되었음.

- 깔끔한 나무를 찾다보니 요즘은 나무 무늬의 필름을 붙이는 경우.

2. 주로하는 작업

- 음식점으로 말하면 백반집.

- 생활 공예의 경우, 절구갱이, 야구 배트 등.

- 팬시 스탬프나 키링도 만듬.

3. 건강, 가족

- 음식에는 소질이 없어서 가사 일을 하려고 함.

-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이면 따라옴.

4. 목공인

- 목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프트하고 선함.

- 나무와 오래 일했지만 좋은 줄은 몰랐음.

- 나무로 된 거는 거의 다 함.

5. 나무의 종류

- 특수목을 고급 재료로 많이 사용함.

6.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

- 용돈을 벌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목공일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

음.

- 나무가 좋고, 괜찮고, 앞으로 더 할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라고 



봄.

- 현재 목공인을 보고 시작하면 어렵다고 생각함. 지금은 플라스틱 

산업에 밀려 시장성이 낮음.


